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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정읍=뉴시스】김종효 기자 = 전북 정읍시에 21일 자매도시인 일본 나리타시 '한글동호회' 회원들이 방문했다.

 오는 22일 열리는 단풍마라톤 대회에 참석키 위해 명예시민 이토 야쓰히로씨와 함께 정읍을 방문한 16명의 회원들은 시청을

찾아 김생기 시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.

 김 시장은 "일본에도 한글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"며 "앞으로도 양국과 양도시의 발

전을 위해 이 같은 민간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

 방문단도 "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정읍에 오게돼 마음이 설래고 있다"며 "문화와 역사적인 장벽을 지우고 양국관

계가 영원히 친구처럼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"고 화답했다.

 나리타시와 정읍시는 2002년 상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매년 중고등학생 교환 홈스테이 등의 민간교류와 함께 큰 축제나

행사가 있을 때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꾸준한 국제교류를 펼쳐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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